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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데믹 시대, 공공보건 인력에 대한 언론 보도 점검
: KBS, YTN의 뉴스를 중심으로 

정영희(고려대)

<문제의식의 출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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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	� 오태인(2020. 2. 21). 청도 대남병원 간호사 5명 확진...국내 첫 의료인 집단감염. <YTN>. https://www.ytn.co.kr/_
ln/0115_202002211000353805

2)	 THE FACT(2021. 11. 1). 대전 요양병원서 14명 집단감염…코호트 격리. http://news.tf.co.kr/read/national/1897115.htm

3)	� 공병혜(2021). Covid-19 팬데믹에서의 간호윤리: 돌봄의 윤리적 관점에서. <한국의료윤리학회지> 제24권 제3호(통권 제68호), 
303-315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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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	� 나현호(2020. 3. 8). 휴일도 잊은 채 ‘코로나19’와 사투중인 의료진들. <YTN>.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0 
81857166887

5)	� 중앙일보(2020. 3. 22). ‘명예의 배지’ 됐다 간호사 얼굴 위 반창고.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
o=27786099&memberNo=11880830&vType=VERTICAL

6)	� 이들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로서 교대 근무 중 틈이 나는 시간에 사진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. 이들 얼굴의 반창고와 패드, 
테이프는 방호복 착용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.

7)	 지환(2020. 3. 17). 오늘도 환자 곁에 있는 의료진...“엄마가 사랑한다”. <YTN>

8)	� 이 사진은 2020년 8월 1일 찍힌 것으로 사진 속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해당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. 또한 
해당 사진은 대한간호협회가 공모한 ‘제2차 간호사 현장 수기·사진전’에 출품되었다고 한다(중앙일보, 2021. 3. 20) https://
www.joongang.co.kr/article/24120351#home

9)	� 서혜미(2021. 8. 3). “기운 내세요”…할머니의 패에 마음까지 맞춘 ‘방호복 화투’ 간호사. <한겨레>. Retrieved 11/1/2021 from 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health/1006321.html

10)	 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health/1010226.html#csidxd593200ce0f48658a3683c492be30f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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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팬데믹, 공공인력, 여성, 엄마......>

“코로나19 중환자 병동에서 근무하는 조안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에게는 두 돌을 앞둔 아이가 

있다. 조 간호사는 “딸이 크면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다”고 말했다. 그때 왜 엄마가 

곁에 있지 못했는지, 어째서 일터를 지켜야 했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.

조 간호사는 2019년 11월에 아이를 낳고 바로 의료현장으로 복귀했다. 중환자 치료에 숙련된 의

료진은 국내에 많지 않아 빈 자리가 생기면 공백이 커 동료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. 지난해 2월 

조 간호사 복귀 직후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중환자가 발생했다. 조 간호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중

환자를 보고 있다.

조 간호사는 많이 지쳤지만 주변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.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

아이가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이다. 누구보다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는 중환자실 의료진들이지만 

“엄마가 코로나19 환자를 보는데 아이가 등원해도 안전할지 걱정된다”는 어린이집·학교 학부모들

의 걱정 섞인 말을 들어본 선배 간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. 그는 “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동료들과 어

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다”고 말했다.“ 

(동아일보. 2021. 11. 1, 코로나 전사들의 ‘일상 회복’은 아직…우리가 할 일은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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